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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해외과학자 한국 오게 해야, 거대과
학시설 경쟁력 있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중이온가속기, 방사광가속기 같은 거대기초과학연구시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우리
나라 국력을 보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과학강국이 되려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
면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해외 과학자들이 한국의 연구시설을 찾아 실험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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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온가속기·방사광가속기 등 거대시설 필요

"세계적 성과는 실패서 나와, 도전 장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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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비해야 합니다.”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 겸 미국물리학회 차기회장은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데일
리와 만나 거대기초과학연구시설에 대한 투자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기 교수는 실험입자물리학자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입자의 질량 기원을 연구해 온 석
학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 페르미국립연구소에서 부소장까지 지냈다.

특히 양성자, 반양성자 충돌실험을 하기 위해 전 세계 12개국 700여 명이 참여한 국제 연구
자그룹 CDF의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다.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 겸 미국물리학회 차기회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초과학연구시
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실패 많이 해야 과학적 발견 나와

최근 정부에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 교수도 공감했다. 다만,
과감한 도전과 실패 경험이 더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사례로는 양자컴퓨터 개발 사례
를 꼽았다. 현재 양자 컴퓨터를 구현 방법과 구현 시기에는 여러 의견이 맞선다. 서로 경쟁하
면 과학적 진전을 빨리 이뤄내고, 자신의 방식이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발판으로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하다보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과학이 기술혁신의 기반이 된다며 장기적이고, 기다려주는 문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술 혁신도 기초 과학이 중심이 돼 같이 가야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빨리 가



려다 보면 당장은 될지 몰라도 그다음이 문제”라며 “나무도 오래 자라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후손들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이온가속기·방사광가속기도 경쟁력 있어

김 교수는 ‘국내 최대 기초과학 연구프로젝트’로 통하는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가속기(RAON)
나 앞으로 충북 오창에 지을 방사광가속기도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중이온가속기도 전 세계 전문가들은 당연히 오래 걸린다고 봤지만 국민의 기대감, 정부 지원
등이 맞물려 급하게 추진한 감이 있지만,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하리라 자신했다.

RAON은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
개념설계를 시작으로 1조 5000여억원을 투입해 핵심장치인 초전도 가속장치 등을 구축하고,
빔 인출과 시 운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차례 계획을 변경하는 등 애초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
다. 김 교수는 이를 거대시설을 만들면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미국 페르미연구소에서도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만 5년이 걸렸고, 실제 구축
에 필요한 시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기도 한다”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성과를 내려면 외국에서도 찾는 연구시설을 갖
춰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도 (중이온가속기, 방사광가속기
같은 시설을) 그 정도는 갖췄기 때문에 한국도 투자를 계속했으면 한다”며 “페르미연구소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 실험하는 것처럼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에 와서 실험해야 진정한 의
미의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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